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14 기획연재  

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1) 5

▶한줄요약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대승경전 불신관의 시작이다. 대승경전과 관련 

불교미술들은 법신의 자리를 기본으로 한다. 

불교경전·미술 관통하는 기본, ‘三身의 원리’ 
‘물고기는 물을 아는가?’ 즉, ‘물고기는 자신이 

바다라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물음

이다. 답은 ‘모른다’이다. 단, 깨달은 물고기는 ‘안

다.’ 이는 ‘사람은 자신이 허공(또는 공간) 속에 있

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물음과 같다. 답은 ‘모른

다’이다. 단, 깨달은 사람은 ‘안다’이겠다. 우리는 

허공이라는 바탕 공간과 그 안의 기체(공기)를 매

양 인식하고 살지는 않는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하지만, 물

의 바탕 공간, 공기의 바탕 공간을 일상에서 자각

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육안)은 피사

체(대상이 되는 물체)만 보기 때문이다. 그 피사체

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은 보지 못한다. 

존재의 바탕 자리 ‘법신’

비유하자면, 영상과 스크린의 관계이다. 우리

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피사체인 ‘영상’만 보

지, 그 영상이 비춰지는 바탕인 ‘스크린’은 보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의 존재도 평생 그렇게만 봐

왔다. ‘나’라는 피사체만 보이고, 그것에만 평생 

몰두돼 있다. ‘개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마음은 몸에 갇혀있고, 또 반대로 몸은 마음에 갇

혀있는 상태이다. 맞물린 조건들의 작용과 압박

에 갇혀 있다. 옥죄여오는 조건들의 억압을 우리

는 팔자 또는 운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자유로운 

바탕 공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탕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운운하는 

이유는 ‘법신’을 말하고자 함이다. 법신에 대한 

깨달음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한다.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글귀인 ‘전

도몽상(轉倒夢想)’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

이다. ‘전도’는 바르게 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뒤집어 보는 것을 말하고, ‘몽상’은 헛것을 현실

로 착각한다는 말이다. 여태껏 개체의식(또는 자

의식)에 갇혀서 전도몽상으로 세상을 보았다. 즉, 

‘나’라는 ‘개체’에서 ‘주변’을 보았는데, 이제는 

‘전체’라는 주변에서 ‘개체’를 보는 방식으로 대

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법신과 

하나 되면, 이윽고 우리는 기나긴 전도몽상 상태

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생토록 맹렬하게 헛발질

한 고단함을 멈출 수 있다.    

허공에 가득한 그저 ‘아는 마음’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서 일경성(일경성에 대해

서는 <깨달음의 미학> 연재 1, 2회 참조)을 체험

하면, 바탕 자리에 눈을 뜨게 된다.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대상(사마타 주제)에 집중→ 대상이 (솜구

름처럼) 희뿌옇게 퍼진다(니밋따가 나타난다) → 

대상이 투명해짐 또는 무량한 빛으로 변함 → 대

상의 사라짐 → 대상에 붙어 있던 인식(나)도 사라

짐 → 나와 대상(주체와 객체)이 모두 사라지면서 

→ 바탕자리와 하나 됨 또는 바탕자리가 드러남.

처음에는 집중하는 나(주체)가 있고, 집중의 대

상(객체)이 따로 분리돼 있다. 사마타 수행의 특

징은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게 집중을 몰아가

면, 결국 주객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라는 개체의식(자의식)에서 벗

어나게 되고, ‘바탕의식’으로 전환이 온다. ‘나’

라는 몸과 마음에 갇혀있던 의식이 광활한 바탕

으로 풀려나게 된다. 위에 ‘바탕 공간’ 또는 ‘바

탕 자리’ 등의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바

탕 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그 이유는 

바탕 자리의 성질 또는 성품이 ‘아는 마음’이라

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법신’이라 한다.       

아름다운 해방, 진정한 휴식                    

드넓은 바탕을 인식하는 순간, ‘나’라는 감옥

에서 벗어난다. 바탕 의식으로 전환하면, 개체의

식(자의식)은 먹통이 된다. 끊임없이 파도치던 오

온은 멈추고, 마침내 쉴 수 있다. 그 이유는 바탕

의식에서 보면 ‘내가 객관화’되기 때문이다. 바

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든든한 친

구를 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 바탕에 기대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탕 의식(또는 법신)의 특성

에 대해 알아보자. 그것은 ‘여여(如如)하다’ ‘고

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

다’ ‘부동(不動)이다’ 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교 신자라면 ‘여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

어 보았을 것이다. ‘여여’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일체 분별

하지 않는다. 분별하면 반응하고, 반응하면 흔들

린다. 분별함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부동지(동요되지 않는 경지)’라고도 부

른다. 여여하게 보이기에 세상은 그저 평등할 뿐

이다. 어떤 판단도 어떤 개념도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바탕의식

을 ‘반응 없이 아는 마음’이라고도 부른다. 일체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 

앞에는 ‘청정(淸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순수 의식’이라고도 부른다.     

중생의 마음(탐진치貪瞋癡)은 좋고 싫음의 분

별과 반응으로 오염 일로이다. 반면, 법신의 마음

은 무분별과 청정함으로 충만하다. 반응하지 않

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은 ‘물방울과 연

잎’에 비유된다. 연잎 위의 물방울은 또르르 구른

다. 연잎 위에서 퍼지거나 스미거나 섞이지 못하

고 본래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굴러다닌다. 

물방울은 연잎의 돌기 위에 떠 있기에 사실상 분

리되어 있다. 물방울이 연잎을 더럽히지 못하듯, 

온갖 사물들이 바탕의식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

지만, 온갖 사물들은 바탕의식 속에 있고, 바탕의

식은 이들을 고요한 적멸 속에서 그저 여여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나’와 ‘불교미술’을 보는 요령

이러한 바탕의식을 근본불인 ‘청정법신 비로자

나’로 설정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불신관(佛身觀)

의 시작이다.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인 <8천송 반

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에는 ‘법

신(Dharmakāya)’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반야바라밀다는) 실로 여래들의 진정한 사리

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

문이다. ‘불타세존들은 법신이다. 하지만 비구들이

여, 너희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진신(眞身)

으로 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법신의 완성

체로 볼 것이다.’ 그래서 여래들은 반야바라밀다라

는 궁극의 실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진리의 완성인 ‘반야바라밀다’를 

‘법신’으로 규정하고, 본인도 ‘궁극의 실재로서

의 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불교미술에서 ‘궁극의 실재로서의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초기 불교미술을 대표하

는 산치대탑의 탑문 한 가운데에는 ‘법신’의 ‘일

원상’이 조형돼 있다.(도판①) 코끼리가 등에 텅 

빈 일원상을 떠 바치고 있다.(도판②) 일원상 안

쪽으로 작은 돌기들이 둘러있기에 법륜이라고도 

추정되지만, 법륜 역시 일원상의 ‘원(圓)’을 기본

으로 한다. 법신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청정한 에

너지를 보신이라 한다. ‘보신’은 불교미술에서 

‘연꽃’으로 조형된다.(도판③) 그리고 연꽃에서, 

중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응신’이 일어난다.(도

판①) 

종합하면, 삼라만상이 존재하려면 우선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 공간에는 바탕 의식이 

있다.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보면(자의식에서 바탕 의식으로 전환이 일

어나) 내가 객관화되어 보인다. 그 결과 호흡은 

자연호흡으로 돌아오고, 초연한 평화가 온다. 모

든 대승경전은 법신의 관점에서 쓰여 있다. 그리

고 모든 불교미술도 법신의 자리가 기본이다. 그

래서 이러한 바탕 자리를 깨닫게 된다면, 경전이

든 미술이든 그 원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불교

경전과 불교미술의 참으로 방대하고 유구한 전통

을 관통하는 것은 ‘법신→보신→응신’의 삼신(三

身)의 원리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도판② ‘법신’은 탑문의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도판③ ‘보신’의 모습은 연꽃으로 묘사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대승 佛身觀 시작

불교미술서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돼

초기 불교미술 산치대탑도 일원상들 조형

대승경전, 미술들 모두 ‘법신’의 자리 기본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

도판① ‘법신→보신→응신’ 삼신의 원리가 적용된 초기 불교미술. 산치 제1탑 중 북쪽 탑문의 부분. 기원전 3세기 인도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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